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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학은 인간의 문화적 및 신체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

문 분야로, 그중 생물인류학은 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

의 신체적, 정신적 형질을 연구한다. 특히 진화적 접근을 

통한 인간 이해의 중요성은 체질인류학과 생물인류학, 그
리고 진화인류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서 1980년대부터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1]. 진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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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volutionary theory.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critical role of educational exposure in enhancing scientific comprehension. In contrast, high levels of 
religiosi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volutionary theor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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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ing potential disparities arising from differing educational and religious contexts. Broadening the sco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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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or religious affiliations, are equipped with a balanced understand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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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물학의 핵심 원리로, 생물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활용되고 있다 [2]. 생물학이나 

의학 외에도 [3-5], 심리학, 컴퓨터 과학, 어문학, 언어학, 정
치학, 종교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틀로 자리 잡고 있다 [6-10]. 진화인류학은 특히 인

간 진화에 관한 통섭적 이해를 통해서, 유전자, 세포, 뼈, 그
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류학 영역에 매우 중요한 학문

적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11-13]. 
한편, 국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문·이

과 구분은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화적 접근을 어

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

점으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과목 선택 및 시험 

방식의 변화는 없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격차는 여전

히 존재한다 [14].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과

학과 사회탐구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과목 중 자신

의 진로와 관심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한다. 각각 과학 및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므로, 과학 관련 교과목

에 대한 지식 수준에 편차가 발생한다 [15]. 게다가 2024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II 과목, 즉 진화 이론을 

다루는 과학 탐구 과목에 대한 응시율이 1.23%에 불과하 

다 [16].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명과학II를 선택하지 않는다

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과학 과목에서 배운 기본적인 

진화 개념과 그 기초적인 증거에 한정된 지식만을 접하게 

된다 [17]. 따라서 현재 대학생 대부분은 매우 낮은 진화 문

해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5]. 
진화 이론에 대한 인식은 21세기 들어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연구되며, 여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와 분

석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국가별 대중의 진화 수

용 수준을 정리한 연구 [18], 미국 교사의 진화 이해 및 수

용도를 평가한 연구 [19], 남아프리카공화국 학부생의 진화 

수용 수준을 분석한 연구 [20] 등은 특정 집단의 진화 인식

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 기여

했다. 이와 함께, 진화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을 규명하려는 연구 [21,22]와 교육 프로그램이나 수업

을 통해 진화 인식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 [23,24]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많은 연구는 종교와 종교성이 진화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25-28] 진화 이론 수

용과 종교적 신념 간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진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접

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학생의 진화 이론 인식 수준을 

다룬 몇몇 연구가 발표되었다 [15,26,29,30]. 그러나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경험과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학 학부생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진화 관련 교

육 경험 및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진화론에 관한 인식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진화 인식 관

련 변수 (흥미, 수용, 이해, 종교성 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대학교에서 생물학 관련 수업

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수능 생물 응시 여부 및 전

공 영역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종교

성, 종교유무에 따른 진화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서울대학교 교양강좌 ‘진화와인간사회’ 수강자를 대상으

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2년도 2학기 85명, 2024년도 

1학기 83명의 수강생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2020-11-017-002)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2402/001-021)을 받고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화 수용성, 개념 이해, 종교성, 흥
미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화 수용 측정 도구 (Measure of acceptance of the theo-
ry of evolution, MATE)는 다양한 집단에 적용되어 신뢰도

가 검증된 20문항 도구이다 [31]. 20개의 문항 (긍정적 문항 

10개, 부정적 문항 10개)으로 구성된다. 5단계의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어 최하점 20점, 최고점 10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진화 수용 수준이 높다. 원래 고등학교 생물 

교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다양한 집단에 적용되어 신

뢰도가 검증되었다 [32]. 현재 국내외에서 진화 이론 수용

도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30,32]. 
자연 선택 개념 검사 도구 (Conceptual Inventory of Nat-

ural Selection, CINS)는 진화 이론 이해를 평가하는 대표

적 도구로, 자연선택의 10가지 개념 요소 (생물학적 잠재

력, 개체군 안정성, 자원 한정성, 경쟁과 생존, 개체군 내 변

이, 변이의 유전, 차별적 생존, 개체군의 변화, 종의 기원, 
변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각 2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4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갈라파고스 핀치, 베네수엘라 구피 등 잘 알려진 진화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그림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진화적 추론 능력을 확인한다. 현재 여러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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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3,34]. 
또한, 진화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하민수 등이 

개발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단계 Likert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35]. 평소 진화 이론에 대한 관심도, 진화에 대

한 호기심 및 정보 검색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끝으로 종교성을 평가하기 위해 Lombrozo 등이 개발

한 5단계 Likert 척도 문항 중 부정문항을 제외한 3문항

을 사용하였다 [22].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문항이 주요 변

수와 무관하고 일부 참가자에게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제외하였다. 해당 질문은 신 혹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에 관한 문항 등이 포함된 

다 [36]. 
이외에도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 경험, 수능 탐구 선택

과목, 종교 및 종파, 대학 전공 계열,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수치, 종교성, 진화 흥미, 진화 

수용 (MATE), 진화 이해 (CINS) 점수 등은 기술 통계로 나

타내었다. 먼저, 진화 관련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전공 영역 (이공계/비이공계), 수능 생물 응시 

여부, 대학 생물학 수강 여부에 따른 진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연령, 성별 등을 공변량으로 통제

한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

교성, 생물학 강의 수강 여부, 연령, 성별을 독립변수로, 진
화인식 (흥미, 수용, 이해)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고 표준화계수를 확인함으로

써 어떤 변수가 진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확인하였

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 중 데이터가 연속형이 아닌 경

우 더미 (dummy) 변수로서 0과 1로 변환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JASP (version 0.19)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척도 점수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전공 영역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1.2세 (±2.53)이며, 남성이 

111명 (66.1%)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남성 응답자는 평

균 연령이 약 1.5세 높았으나, 학년 차이는 평균 0.5년에 

불과하여 병역 의무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성별과 연령

은 진화 흥미, 수용,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

어 공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15,18,22,30,37,38].
종교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종교 없음’이 96명 (57.1%), 

‘무신론’이 39명 (23.2%)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이 135명 

(80.4%)으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는 16명 (9.5%), 천주교는 

9명 (5.4%)이었다. 
전공 영역은 ‘공학’ 47명 (28.0%), ‘자연과학’ 43명 

(25.6%), ‘사회과학’ 39명 (23.2%), ‘인문학’ 19명 (11.3%), 
‘의학 및 약학’ 11명 (6.5%), ‘예술’ 5명 (3.0%), ‘교육’ 4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 및 약학’ 전공을 묶어 ‘이공계’ (101명, 60.1%)로, 나
머지를 ‘비이공계’ (67명, 40.0%)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의학 및 약학’ 전공의 진화 수용 및 이해 수준

이 다른 전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5], 본 연

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이공계’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종교성 점수는 7.3 (±2.7), 진화 수용 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ir 
scores on religiosity, evolution interest, acceptance of evolution 

(MATE score), and understanding of evolution (CINS score)

                  Characteristics Value

Age (year) 21.2±2.5
   Male 21.7±2.7
   Female 20.3±1.8
Sex
   Male 111 (66.1)
   Female 57 (33.9)
Grade 2.3±1.2
Religious variable
   Protestantism 16 (9.5)
   Catholic 9 (5.4)
   Buddhism 5 (3.0)
   Confucianism 1 (0.6)
   No religion 96 (57.1)
   Atheism 39
Others 1
Religiosity score 7.3±2.7
Evolution Interest 22.6±4.1
MATE score (min. 20, max. 100) 84.9±8.9
CINS score (min. 0, max. 20) 14.6±3.9
SAT Biology experience
   Yes 47 (28.0)
   No 121 (72.0)
Univ Biology course experience
   Yes 75 (55.4)
   No 93 (44.6)

Not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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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84.9 (±8.9), 진화 이해 점수는 14.6 (±3.9)으로 확인

되었다. 수능에서 생물 (생명과학I 또는 생명과학II)을 선택

한 학생은 47명 (28.0%), 대학 생물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

은 93명 (44.6%)이었다.

2. 진화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피어슨 상

관분석 (Pearson’s Correlations)을 실시하였다 (Fig. 1). 양의 

상관관계는 파란색으로, 음의 상관관계는 빨간색으로 표시

되며, 색상의 강도는 상관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색상이 

짙을수록 더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분석 대상 변수는 

연령 (Age), 성별 (Sex), 종교성 (Religiosity), 이공계 여부 

(STEM Major), 수능 생물 응시 여부 (SAT Biology), 대학 

생물학 수강 여부 (University Biology), 진화 흥미 (Evolu-
tion Interest), 진화 수용 (MATE), 진화 이해 (CINS)이다.

분석 결과, 연령은 여성 성별과 음의 상관관계 (r =  
-0.252, p<.001)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남성의 평균 연령

이 여성보다 높다는 점과 일치한다. 연령은 종교성과도 음

의 상관관계 (r = -0.197, p = .010)를 보였고, 이공계 여부 

(r = 0.163, p = .035) 및 대학 생물학 수강 여부 (r = 0.188, 
p = .015)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교성은 여

성 성별과 양의 상관관계 (r = 0.256, p<.001)를 보였으

며, 이공계 여부와는 음의 상관관계 (r = -0.218, p = .004)
를 나타냈다. 또한, 진화 수용 (r = -0.366, p<.001) 및 진

화 이해 (r = -0.242, p = .002)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여, 진화 이론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높을수록 종교

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공계 여부는 대학 생

물학 수강 여부 (r = 0.365, p<.001)와 수능 생물 응시 여

부 (r = 0.345, p<.001)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는 생물학 관련 경험이 이공계 전공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다. 진화 흥미는 진화 수용 (MATE, r = 0.417, 
p<.001) 및 진화 이해 (CINS, r = 0.327, p<.001)와 유의

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진화 이론에 대한 

관심이 수용과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나

타낸다. 진화 수용과 이해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 (r = 0.438, 
p<.001)를 보여, 진화 이론에 대한 수용도와 자연 선택 개

념에 대한 이해도 간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간 분석에 앞서 종교성, 성별, 연령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그 결과, 종교성은 성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연령의 영향도 유의미한 

경향 (p = 0.068)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의 정밀

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

3. 전공영역 (이공계 여부)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

이공계와 비이공계 학생 간 진화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Table 3). 독립

변수는 이공계 여부, 종속변수는 진화 흥미, 수용 (MATE), 
이해 (CINS)로 설정하고, 성별, 연령, 종교성을 공변량으

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진화 흥미는 집단 간 차이가 없

었다 (F = 0.024, p = 0.876). 그러나 진화 수용 (F = 8.136, 
p<0.01)과 이해 (F = 9.077, p<0.01)에서는 이공계 학생이 

비이공계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Fig. 1. Pearson’s r heatmap of correlations among evolution-re-
lated variables. Heatmap showing correlations among evolution 
perception, demographics, and education factors. Positive correla-
tions are blue, negative are red, with intensity reflecting strength. 
*p<.05, **p<.01, ***p<.001.

Table 2. The impact of sex and age on religiosity

Model summary R² = 0.084 (M1 Moder including Age and Sex), 
Adjusted R² = 0.073, RMSE = 2.576

Model fit (ANOVA) F (2, 165) = 7.610, p<.001***
Regression
coefficients

Intercept: B = 10.015, p<.001***
Age: B = -0.150, β = -0.141, p = .068
Sex (female): B = 1.244, β = 0.434, p<.005**

Note: R² represent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MSE is the root mean 
square error, F is the F-ratio from ANOVA, B denotes th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and β is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 
.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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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능 생물 응시 여부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

수능에서 생물 (생명과학I, 생명과학II)을 응시한 여부

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AN-
COVA)을 실시하였다 (Table 4). 성별, 연령, 종교성을 공변

량으로 통제한 결과, 진화 흥미 (F = 5.381, p<0.05)와 진화 

수용 (MATE, F = 5.740, p<0.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으나, 진화 이해 (CINS, F = 3.704, p = 0.056)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생물을 선택한 경우, 진화 흥미와 수용에서 더 높

은 수준을 보였다. 

5.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 여부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 여부에 따른 진화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Ta-
ble 5). 성별, 연령, 종교성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결과, 진화 

흥미 (F = 5.515, p<0.05), 진화 수용 (MATE, F = 18.736, 
p<0.001), 진화 이해 (CINS, F = 16.096, p<0.001) 모두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물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진화 인식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임을 시사

한다.

6. 종교성이 진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교성이 진화 흥미, 수용 (MATE), 이해 (CINS)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독립변수로는 종교성, 성별, 연령, 그리고 진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대학 생물학 

수강 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성 점수가 높을수

록 진화 수용 (MATE, t = -4.417, p<0.001)과 진화 이해 

(CINS, t = -2.956, p<0.05)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 분석과 회귀 그래프 (Figs. 2, 3)를 

통해 회귀모형이 적합하며, 종교성이 진화 수용과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빨간 선은 회귀 추세

선을, 파란색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화 흥미, 수용, 이해 수준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 진화 관련 교육 경험, 종교성 등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

구사회학적 설문, 종교성 설문, 진화 흥미 설문, 진화 수용 

측정 도구 (MATE), 진화 이해 측정 도구 (CINS)를 활용하

Table 3. Differences in evolution perception based on academic major (STEM vs. non-STEM): ANCOVA

Evolution interest Acceptance of evolution 
(MATE)

Understanding of evolution 
(CINS)

Cases F p F p F p
STEM (Y/N) 0.024 0.876 8.136 0.005** 9.077 0.003**
Sex 0.546 0.461 1.937 0.166 0.080 0.778
Age 0.225 0.636 0.149 0.700 0.796 0.374
Religiosity 2.584 0.110 9.511 0.002** 7.249 0.008**

Note: STEM (Y/N) indicates the participant’s major (STEM or non-STEM). MATE measures evolution acceptance, CINS assesses natural selection understanding, 
and F is the ANCOVA F-ratio. *p<.05, **p<.01, ***p<.001.

Table 4. Differences in evolution perception based on SAT Biology participation: ANCOVA

Evolution interest Acceptance of evolution 

(MATE)
Understanding of evolution 

(CINS)

Cases F p F p F p
SAT Bio (Y/N) 5.381 0.022* 5.740 0.018* 3.704 0.056
Sex 0.675 0.413 1.224 0.270 0.175 0.676
Age 0.225 0.636 0.201 0.654 0.428 0.514
Religiosity 1.911 0.169 17.763 <.001*** 8.150 0.005**

Note: SAT Bio (Y/N) indicates whether the participant took the SAT Biology test. MATE measures evolution acceptance, CINS assesses natural selection 
understanding, and F is the ANCOVA F-ratio.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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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공계 여부’, ‘수능 

생물 응시 여부’,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 여부’, ‘종교성’
은 모두 대학생의 진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연령 등 주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효과는 

유지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종교성은 진화 수용 및 이해 수준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다 [39-4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

이 진화 흥미 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

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Fig. 1)과 회귀

분석 (Table 6)에 따르면, 종교성은 진화 수용 (MATE)과 이

해 (CINS)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진화 흥

미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교성 수준이 높

더라도 진화 이론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지 않음을 시사한

다. 종교와 진화 인식은 양립 가능하며, 학생이 진화 이론

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면 종

교적 신념이 진화 이론의 수용과 이해에 걸림돌이 되지 않

을 수 있다 [23]. 또한, 한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비교적 

낮고,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학생 비율이 20% 미만

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종교적 변인이 한국 학생의 

진화 인식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국가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 

다 [38,42,43].
비이공계 학생과 이공계 학생 간의 진화 흥미 수준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화에 대한 학습 기

회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이공계 학생들 또한 

진화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생물학 교육 경험이 진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비이공계 학생들에게도 진화 교육 기회를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생물인류학을 기반으로 인문사

회계열 학생의 흥미롤 고취시키고, 진화에 관한 이해와 관

심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화 수용 수준 (MATE)은 네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진화 이해 (CINS)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수능 생물 응시 여부에 따라 CINS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3.704, p = 0.056). 이러한 결과는 

아마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에서 학습

한 진화 개념을 망각했거나, CINS 점수의 변별력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Table 5. Differences in evolution perception based on university biology course experience: ANCOVA

Evolution interest Acceptance of evolution 

(MATE)
Understanding of evolution 

(CINS)

Cases F p F p F p
Univ Bio (Y/N) 5.515 0.020* 18.736 <.001*** 16.096 <.001***
Sex 0.385 0.536 0.621 0.432 0.011 0.917
Age 0.668 0.415 0.034 0.854 1.609 0.206
Religiosity 2.307 0.131 19.510 <.001*** 8.736 0.004**

Note: Univ Bio (Y/N) indicates whether the participant took a university-level biology course. MATE measures evolution acceptance, CINS assesses natural 
selection understanding, and F is the ANCOVA F-ratio. *p<.05, **p<.01, ***p<.001.

Table 6. Analysis of the impact of religiosity on evolution percep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Evolution interest Acceptance of evolution 
(MATE)

Understanding of evolution 
(CINS)

Model t p t p t p
M0 (Intercept) 71.261 <.001*** 123.113 <.001*** 48.671 <.001***
M1 (Intercept) 8.405 <.001*** 15.252 <.001*** 6.949 <.001***

Religiosity -1.519 0.131 -4.417 <.001*** -2.956 0.004**
Sex -0.620 0.536 -0.788 0.432 -0.104 0.917
Age -0.817 0.415 -0.184 0.854 -1.268 0.206
Univ Bio (Y/N) 2.348 0.020* 4.329 <.001*** 4.012 <.001***

Note: Univ Bio (Y/N) indicates whether the participant took a university-level biology course. MATE measures evolution acceptance, CINS assesses natural 
selection understanding, and t represents the t-value from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dicating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predictor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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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이 있다. 첫째, 생물학 수업 수강 

경험자와 수능 생물 응시자의 경우, 수강 또는 응시 시점

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진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

지 못했다. 둘째,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 및 수능 생물 응

시 여부만을 반영하였으나, 해당 교육 경험의 빈도와 깊이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대학 학

부생 일반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진화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중공

선성 문제가 일부 변수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를 완화하기 위해 분석에 가장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였

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일부 변수의 영향력이 충분

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화 인식 (흥미, 수용, 이해)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진화 관련 교육 경험, 종교성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종교성은 진화 수용과 이해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흥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진화 관련 교육 경험, 특히 대학 생물학 수업 수강이 진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진화 인식

에 있어서 다양한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화인류학 교

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이공계가 아닌 학생

들의 경우에도 진화 이론에 대한 흥미는 이공계 학생들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교육 경험이 부족할 경우 진화 수용

과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화 이론에 대한 접

근성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적 배경이 진화 이론에 대한 관

심을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종교적 신념과 진화 이론의 수용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전공에 국한된 교육이 아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화인류학 교육이 필요함

을 뒷받침한다. 특히, 진화인류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

합적 관점을 제공하므로, 과학적 기초와 인문학적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체질인류학의 여

러 연구 성과를 민족지학을 비롯한 유관 학문으로 확장시

키고, 생물인류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하고, 더 우수

한 학생이 진화인류학을 전공하도록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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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본 연구는 교육 경험과 종교성이 진화 이론에 대한 수용, 이해,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에서 생물학 과목을 수강하거나 수능에서 생명과학I을 응시한 학생들은 진화 이론에 대한 수용과 이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종교성이 높은 학생들은 진화 이론의 수용과 이해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진화

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이해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이 복

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인류학을 포함한 진화 이론 기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특히,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

실과 이론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적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진화론, 진화 교육, 진화의 수용, 진화의 이해, 종교성


